
< 요 약 >

◦ 중국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R&D 센터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

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

- 2 0 0 2년 2 5 2개에 불과했던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는 2 0 0 3년 4 2 0

개, 2004년 6 9 0개 등 매년 2 0 0여 개씩( 2 0 0 2년 한국 1 8 0개) 증가하는 추세

◦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국가별로 살펴보면, 미국 33%, 유럽

23%, 일본 18% 등 선진권 국가가 7 3 %를 차지

-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57%, 제약(생명공학 포함) 12% 등 첨단산업 위주로

구성되어 있어 중국경제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

◦ 앞으로도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연구개발센터의 신규 설립과 아울러

규모와 기능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

- 다만,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 부족, 부품과 소재산업 등 연관 산

업의 미발달, 중국측 파트너의 불성실성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◦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연구개발센터가 전자통신, 제약, 생명공학, 자동차 등

첨단산업에 집중됨으로써 한·중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이 크게 격화될

것으로 우려

◦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, 정보산업의 발달 등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

여 上海 중심의 長江삼각주, 北京 중심의 수도권, 한국 서해안 연구개발 벨트

등을 연결하는“환발해 연구개발벨트 구상”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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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경제정보

중국의 세계 R&D 거점화에 대비해야



다국적기업들의 중국 R&D 센터 폭발적으로 증가

○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다국적기업들

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

화와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

–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4년 말 현재,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설

립한 연구개발센터는 약 690개 정도로 추산되며, 이들 연구개발센터의

연간 연구개발자금은 약 1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

– 누계기준으로 1997년에 109개였던 연구개발센터는 중국의 WTO 가입

을 계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해 2003년 420개, 2004년 690개를 각

각 기록

– 이에 따라 외자기업들의 R&D 신규 프로젝트 투자 건수(중국정부 허가

기준)도 2 0 0 0년 1 0 0건에서 2 0 0 2년 2 2 7건, 2004년 1 , 3 9 5건 등으로 대폭

증가

○ 다국적기업들은 90년대 말부터 중국에 아시아본부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

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부문에 대해서도

각 계열사에 내부기구로 존재하던 연구소들을 통합하여 대형화, 독립 법

인화하는 추세

– 중국 정부 역시 1994년 5월, 외자기업의 투자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

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연구개발센터의 독립 법인화·대형화를 적극 유

도하는 추세

– 일례로 미국 모토로라사는 중국에 18개의 독자, 합자, 합작 연구개발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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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를 갖고 있었으나 1999년 모토로라 중국연구원을 설립하여 이들 연

구기관들을 통폐합하고 연구개발계획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

* 독립 법인의 연구개발센터로는 1994년 캐나다 북방전신이 중국 북경우

전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한“北京郵電大學 北方電訊硏究開發中心”이

효시

○ 아직까지 중국에 설립된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의 기능은 기초연

구보다는 응용연구가 많은 편이며, 따라서 R&D 센터의 유형 역시 독립 법

인보다는 공장내 내부조직으로 존재(전체의 75% 정도) 

– 대체로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5년 정도 공장을 가동한 후 R&D 센터

를 설립하는 것으로 조사

– 규모도 영세해 R&D 센터의 평균 연구인력은 20명 정도이며, 가장 많은

외자기업의 대중국 R&D 센터 설립 및 신규 R&D 투자 건수

자료 : 中國 商務部(www.mofcom.gov.cn), 「中國高技術産業統計年鑑」(2003). 

<그림 1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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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는 모토로라(1,500명)와 루슨트 테크

노롤지(750여 명) 정도

중국시장 진출 확대와 풍부한 R&D 자원 활용이 주요 동기

○ 다국적기업들은“중국인의 지혜를 활용해 중국시장을 점령”한다는 전략

으로 중국시장에서 제품개발, 생산, 판매, 금융의 일체화를 추구

– 미국 P&G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중국용 세탁세제를 개발

하여 중국 내 매출액 6위를 차지하는 등 제품 현지화 또는 중국시장에

적합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

○ 중국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는 미국의 1/9, 인도의 1/2 수준이며 세계적으

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

– 전세계적으로 11만여 명의 중국인력이 유학 중이며 이 중 이공계를 중

심으로 매년 2만명이 귀국하면서 다국적기업들에 우수한 연구개발인

력을 제공

– 연간 이공계 학부 졸업생 수가 98만명이며, 엔지니어·과학자 수도 225

만명에 달해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

이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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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공계

졸업생 수

유학생

귀국자 수
유학생 수

엔지니어,

과학자 수

대학내

연구기관 수

2 0 0 3 9 7 8 . 0 2 0 . 1 1 1 7 . 3 2 , 2 5 4 . 0 3 , 3 3 2

2 0 0 3년 중국의 이공계 학생 수, 대학 수, 연구기관 수, 연구인력

단위 : 천명, 개

<표 1 >

자료 : 「중국통계연감」( 2 0 0 4 ) .



○ 중국 淸華大學 薛瀾 敎授(2003년)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을 대상

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R&D 센터를 설립하는

주요 동기는 중국 정부의 우대정책보다는 중국이 보유한 우수한 인재, 경

제성장 잠재력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

○ 미국과 유럽기업들은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나 중국인 유학생을 중국

현지 파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 같은 아시아계인 일본과 한국 기업

들은 자체 인력을 중국에 연수시켜 중국 지사에 파견

– 미국 과학기술 인력의 10%가 중국계인 미국은 중국에 R&D 센터를 설

립할 충분한 인력을 보유

다국적기업들의 세계화 전략과 중국 정부의 R&D 센터 유치정책도

주효

○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다국적기업들은

글로벌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연구개발기지로 활용하기 시작

–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‘亞洲硏究院’, 스웨덴 노키아사의 ‘杭州硏究

中心’, 일본 마쓰시타사의 ‘松下硏究開發(中國)有限公司 등은 이들 기

업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

○ 중국의 WTO 가입 전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했으

나 WTO 가입 이후에는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

중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

– 미국 G E사는 1 4개 신규회사 중 2개가 연구개발센터, 3개는 컨설팅사,

마이크로소프트사는 7개 신규 설립 회사 모두가 연구개발센터, GM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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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7개 신규회사 중 2개가 연구개발센터

– 일본 히타치사는 37개 신규 설립 회사 중 5개사가, 동지사는 20개 신규

회사 중 1개, 혼다사는 6개 신규회사 중 2개사가 연구개발센터

– 네덜란드 필립스사는 13개 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였고 그중 5개가 연구

개발센터

– 한국 LG사도 8개 신규회사 중 1개사가 연구개발센터

○ 중국 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전에는 다국적기업들에게 대중국 투자 시

기술이전을 강조하였으나 WTO 가입 후에는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촉구

– 1996년 6월, 북경시가 다국적기업의 R&D 센터 설립 장려에 관한 정책

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1 9 9 7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국적기업

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(關於設立中外合資硏究開發機

構, 中外合作硏究開發機構的暫行辦法 : 중외 합자, 합작 연구개발기구

설립에 관한 임시 시행세칙)

○ 2000년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외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형식,

경영범위, 조건, 설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, 다국적기업들이 설립한 연구개

발센터에 대한 우대정책들을 제시

–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R&D 센터의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를 허

용하고 다국적기업 R&D 센터의 중국 R&D 센터 인수 및 합병을 허용

○ 2002년 국무원 명의로 발표된 “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”에서 외국투자기업

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장려 분야와 우대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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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유럽,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기업과 전자통신 업종이 주도

○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R&D 센터 설립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

계는 아직까지 미발표

– 중국 商務部, 상해시, 북경시, 다국적기업들의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한

269개의 외자기업 연구개발센터에 관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

가능

○ 국가별로는 전체 257개 중 미국이 85개로 전체의 33%를 차지하고 있으며,

미 국 유 럽 일 본 화 교 한 국 기 타 소 계

석유탐사 1 2 0 0 0 1 4

식품, 신발 2 2 1 3 0 0 8

석유화학 - 2 0 0 0 0 2

화 학 5 8 4 1 0 1 1 9

비금속광물 - 1 0 1 0 0 2

전기기기 1 1 4 0 0 0 6

전자통신 5 4 2 9 2 6 2 6 9 2 1 4 6

자동차 1 1 5 4 2 1 0 2 3

정밀기기 2 1 0 1 0 0 3

기 계 1 2 5 1 0 1 1 0

제약, 생명공학 5 5 1 1 5 2 2 3 0

서비스업 3 0 0 0 0 0 3

소 계 8 5 5 8 4 5 5 0 1 2 7 2 5 7

다국적기업들의 국가별, 업종별 대중국 R&D 센터 설립 현황

단위 : 개

주 : 화교는 대만, 홍콩, 싱가포르를 의미.

<표 2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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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이 58개사로 22.6%, 일본이 45개사로 17.5%, 화교계 기업이 50개사로

19.4%를 각각 차지

– 한국은 12개사로 전체의 4.6%를 차지

○ 업종별로는 IT산업이 146개로 전체의 56.8%를 차지하였으며, 다음은 제약

과 생명공학(BT)이 30개로 전체의 11.7%를 차지하는 등 첨단산업 위주로

설립됨으로써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이바지

– 미국, 유럽, 일본, 화교기업들 모두 전자통신이 주도적 산업이며, 미국

은 자동차, 유럽은 화학, 일본은 기계, 화교는 제약에 대한 투자가 상대

적으로 많은 편

– 한국업체들의 대중국 R&D센터도 전자통신 9개, 자동차 1개, 제약, 생명

공학 2개 등 중국 전체 추세와 비슷한 분포를 시현

지역별로는 상해지역, 업종별로는 자동차, IT, 화학 등이 중심

○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는 경제가 발전하고 우수 연구인력이 풍부한

上海 중심의 長江삼각주 지역(149개로 전체의 57%)에 가장 많이 설립되어

있으며, 北京과 天津의 수도권 지역(68개, 26%)과 廣州, 深 을 중심으로

한 珠江삼각주 지역(38개, 14.6%)도 집중도가 높은 편

○ 長江삼각주 중 上海에는 자동차, 제약, 화학산업이 집중해 있으며, 蘇州는

IT산업이 비교적 집중

– 2000년에 上海市政府가 외자기업의 R&D 센터 설립에 대해 장려정책을

발표하면서 2001년부터 설립이 크게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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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北京에는 淸華大學, 北京大學 등 유수한 대학과 연구 인력이 풍부한 관계

로 컴퓨터, 소프트웨어, 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센터가 집중

– 전체 68개 중 50개(74%)가 전자통신산업이며, 모토로라 공장이 위치한

天津 지역에는 전자통신산업이 집중

○ 廣州, 深 의 珠江삼각주 지역에는 홍콩, 대만 등 화교권 기업들이 밀집해

있는 관계로 식품, 신발, 화공, 기계 등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

높은 편

9

北京圈 上海圈 廣州圈 기 타 소 계

석유탐사 1 0 0 0 1

식품, 신발 0 5 5 0 1 0

석유화학 0 2 0 0 2

화 학 5 1 2 2 0 1 9

비금속광물 0 1 1 0 2

전기기기 0 5 1 0 6

전자통신 5 0 7 3 2 2 4 1 4 9

자동차 4 1 8 2 0 2 4

정밀기기 1 2 0 0 3

기 계 1 7 2 0 1 0

제약, 생명공학 5 2 3 3 2 3 3

서비스업 1 1 0 0 2

소 계 6 8 1 4 9 3 8 6 2 6 1

다국적기업들의 국가별, 업종별 대중국 R&D 센터 설립 현황

단위 : 개

주 : 화교는 대만, 홍콩, 싱가포르를 의미.

<표 3 >



다국적기업들의 R&D 센터 설립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

○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은

기술취득과 소화, 연구인력 양성, 연구소 관리 노하우 등에서 많은 이점

을 향유

– 다국적기업들의 고임 고용을 통해 중국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

하고, 다국적기업 R&D 센터의 비용절감적, 합리적, 시장지향적 프로젝

트 관리 경험이 중국 연구소로 전파됨으로써 과거 중국 연구소들이 갖

고 있던 맹목적 연구, 중복연구, 과다투입형 연구 등의 병폐를 치유

– 다국적기업 연구소들(기술 공여자)과 중국기업들(기술 도입자) 간 거리

단축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있으며, 특히 인민폐로

거래함으로써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외환거래과정을 생략

–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도움, 특히 마이크로 전자, 생명공학, 신

소재, 신에너지 등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유리

○ 한편,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국 일부에서

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부정적 견해

도 조심스럽게 대두

–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배양한 인력을 거의 헐값에 채용(중국은

과거 학부, 석사, 박사 양성 시 정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제공)함

으로써 국가 고급인력의 유실을 초래함은 물론 중국 기업과 연구소들

이 거액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들을 거의 무상으로 다국적기업들이

활용한다고 불만을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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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다국적기업들이 北京, 上海, 深 등 경제가 발전하고 고급인력이 밀집

한 지역에 또 다시 R&D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

다고 인식

–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다국적기업들의 시장

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으며, 다국적기업들은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

나 생산공정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에

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대두

○ 중국 상무부연구원 다국적기업 연구센터가 2004년 6~11월간 중국에 투자

한 세계 1,000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, 응답업체의 61%

가 향후 3년 이내에 중국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

– 향후 연구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 6 %가 독립적인

R&D 센터를 중국에 신규로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, 33%

는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도입하여 중국에서 연구개발을 할 계획, 25%

는 연구인력을 확대할 계획, 24%는 중국 연구기관 또는 중국기업과 연

구개발 협력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도 다

국적기업들의 중국 R&D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

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대비해야

○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연구개발센터 설립 붐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

와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촉진시켜 우리와 중국 간의 산업기술 격차를 축

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

–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연구개발센터가 전자통신, 제약, 생명공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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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 첨단산업에 집중됨으로써 한·중간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

심화가 크게 우려

○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 취약, 연구인력의 실질적 연구

경험 부족, 부품, 소재 등 연관산업의 미발달, 중국측 파트너의 비성실성

등은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R&D 센터 설립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

○ 중국의 이러한 약점을 적극 활용해 중국에 투자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의 연

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

– 한국과 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을 적극 활용하여 上海 중심의 長江삼

각주와 北京, 天津의 연구개발단지를 한국 서해안 연구개발벨트와 상

호 연결해“환발해 연구개발벨트 설립”을 적극 추진할 필요

※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 w w . k i e t . r e . k 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
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이 문 형
(연구위원·국제산업협력실)

mhlee@kiet.re.kr 
( 0 2 - 3 2 9 9 - 3 2 1 2 )

발행인•오상봉 편집인•윤우진 편집·교정•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-9 (우)130-742 TEL 3299-3114 FAX 963-8540


